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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원 확보경쟁에 본격 진입
지역 메이저급 유전개발기업 육성 … 2005년 투자액 11억달러

2005년 한국이 석유․가스와 광물 등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11억달러에 달했다.

1977년 한국전력의 파라과이 우라늄광 조사사업으로 한국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시작된 이후 사상 최초로 

투자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세계 각국의 자원확보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한국 역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다.

2006년 3월까지 한국이 확보한 석유․가스 매장량은 110억배럴에 달하고 있다.

3월 확보한 나이지리아 해상광구를 비롯해 러시아 서캄차가 유전 공동개발, 인디아에서의 철광석 공동개발 

등 10여개 국가와의 자원 개발사업이 2004년 이후 정상 외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2005년말 현재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수는 179개에 달하고 있으며, 석유․가스 부문

이 65개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 15-1 광구처럼 석유나 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사업은 25개이며 개발 사업이 

7개, 탐사단계인 사업이 33개이다.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를 중심으로 SK, 포스코 등 민간기업도 활발하게 자원확보에 나

서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자원개발 투자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이다.

2005년 한국의 자원개발 투자액이 11억달러이지만 중국 국영석유기업 PetroChina의 투자액 72억달러에 비하

면 7분의 1 수준이다.

메이저 에너지기업인 BP의 2004년 투자액 154억달러에 비하면 15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말 현재 4.1%인 석유․가스부문 자주개발률을 2008년 10%, 2013년 18%를 달성을 

목표를 세워놓고 자원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16조원 가량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유가가 더 오르면 투자 소요액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06년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석유․가스개발에 22억달러를 포함해 자원개발에 총 31억달러를 투자할 계획

이어서 투자액이 작년보다 3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SK가 카자흐스탄 신규 생산광구에, 석유공사가 베트남 광구에 추가 투자하고 SK네트웍스가 중국의 동광에, 

고려아연이 우즈베키스탄 아연광 개발 등에 투자한다.

정부는 자원개발 확대를 위해 자원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유전개발펀드 를 하반기에 도입해 시중

의 자금을 해외 자원개발에 활용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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